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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2학년 연극제작실습 실기평가를 참관하였다. 3개의 연극팀과 1개의 뮤지컬 팀이 각
자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고,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실기실에 들어가 평가 과정을 지켜보았
다. 학생들은 평소 연습해 온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긴장된 모습이었지만, 동시에 자신들이 
준비한 것을 최대한 잘 표현하려는 열정도 느껴졌다.

무대를 바라보며 학생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집중해서 보게 
되었고,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도 더 많이 익힐 수 있었다. 같은 학년, 같은 공간 
안에서도 팀마다 분위기와 에너지가 달라 흥미롭게 느껴졌다.

이번 실기평가 참관을 통해 학생들의 연기를 직접 보게 되면서 상담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
는 내용도 더 많이 생겼다. 단순히 교실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함께 
알게 되니 학생들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다. 앞으로 상담이나 수업에서 이 
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.


